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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문화재 관련 기록물은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이며 보존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 역할을 하므로 문화재만

큼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 특정 문화재인 경우 해당 문화재가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문화재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기획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명한 

문화재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기록물은 긴 시간 동안 발생하면서 분산되어 관리되어 왔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기록물의 범위와 소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이 연구는 

황룡사와 같이 사회적,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주요 문화재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관련 기록물을 11개 공공기관 

및 웹서비스에서 수집하여 기록물의 유형, 기록물과 관련된 활동,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체 기록물의 범위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온톨로지 설계를 하여 특정 문화재 중심으로 기록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ABSTRACT

Records related to a certain cultural heritage are concrete evidence that prove the value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become a criterion for long-term preservation of its records. The 

value of the records is as important as cultural heritage value. In the case of specific cultural 

heritage with national or socially important values, various studies are conducted on cultural 

heritage as one theme, and various programs about cultural heritage are develop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scope, record types, and contents of the records because they have 

been distributed and managed in many institutes. They also appear in various forms. As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this study collected records of a major cultural heritage with social 

and historical values such as Hwangnyongsa from 11 public institutions and web services and 

analyzed the types of records, activities related to the records, and metadata. Through data 

analysis, an ontology that can understand the range and relationship of the entire record was 

suggested so that the record can be understood with a focus on specific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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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문화재 관련 기록물은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

인 증거인 동시에,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인시

켜주고 보존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 역할을 

하므로 문화재만큼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이 철저한 계획과 구상 

아래 이루어지듯, 문화재 관련 기록물도 그 수

집 단계에서부터 기록물의 전체 내용과 구성, 

형식 등 전반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관리되고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국가적으

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 특정 문

화재인 경우는 해당 문화재가 하나의 주제가 

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

획․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

화재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 문화재 중심으로 

기록물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과 이해가 가능해

야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나 문화재를 활

용한 관련 프로그램을 계획․구현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재 연구와 프로그

램 기획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는 특정 문화재를 중심으로 관련 기

록물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우선

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유명한 문화재를 중심

으로 발생되는 기록물은 긴 시간 동안 발생하면

서 분산되어 관리되어 왔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나고 있어 해당 기록물의 범위와 소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문화재와 역사 기록물을 함께 찾아보기 위해

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문화재 검색 서비스 현

황을 살펴보면, 문화재와 문화재 관련 기록물

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문화재 관련 역사 기록물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는 통합검색 서비스 

또한 제공하는 곳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

정 문화재와 관련하여 심층적인 연구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은 원하는 자료수집에 어려

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자료수집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야만 한다. 이에 대

한 구체적인 문제점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현재 제공되고 있는 문화재 관련 검색 

서비스를 살펴보면, 문화재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간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구축된 

사례가 없다. 문화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상

호작용에 의해서 발생․성장․쇠퇴․소멸하는 

과정을 겪으며 현재 우리에게 전해져왔다. 그

렇지만 현재 제공되는 문화재 검색 페이지에서

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 제공

할 뿐, 문화재와 관련된 활동들 사이의 관계성, 

문화재와 기록물 사이, 또는 기록물과 기록물 사

이의 연관성을 고려한 검색체계 자체가 이루어

져 있지 않다.

둘째, 중요한 특정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관

련 기록물이 다양한 기관에서 긴 시간을 거쳐 

생산․관리되고 있어서 소장처가 매우 다양하

지만, 각 기관에 소장된 동일 문화재에 대한 기

록물의 범위나 유형, 내용 등을 확인하기가 어

렵다. 따라서 황룡사와 같이 역사적 가치가 있

어 오랫동안 연구와 발굴이 진행된 특정 문화

재 기록물을 찾아보고자 하는 이용자는 해당 

기록물을 살펴보기 전에 기록물이 생산된 기관

을 먼저 알아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기관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물 검색 서비스 자

체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 원하는 

기록물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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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노력을 소비해야 한다. 

셋째, 문화재 관련 기록물은 결과물로만 존

재하고 있어서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기록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문화유적지 발굴조사는 조사 과정 중 현

장의 상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기 위해

서 사진이나 도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정황을 가장 잘 보

여주는 가공되지 않은 생생한 기록물이지만, 현

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보고서의 구성요

소로써 제공되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문화재

의 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맥락을 살

펴보기 위해서는 과정 중에 생산되는 기록물과 

가공을 거친 성과물로서의 기록물 모두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해당 기록물에 접근할 방법이 제공되어 있

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 

연구는 사회적,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주요 문

화재를 중심으로 생산된 기록물을 통합 수집하

고, 전체 기록물의 범위와 관계를 파악할 수 있

는 온톨로지 설계를 통해 특정 문화재를 중심

으로 기록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톨

로지는 문화재와 기록물 사이 또는 관련 기록

물 간의 연관 관계를 구축해주기 때문에, 문화

재와 기록물, 기록물과 기록물 간의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 연구는 국내 문화재 중 황룡사를 선정하

여 황룡사 관련 기록물을 중심으로 온톨로지 

설계를 수행하였다. 황룡사는 신라의 대표적인 

국가사찰로, 그 자체로 중요한 문화재이기도 

하지만, 기록물의 관점에서 황룡사는 기록물로 

인해 관련 연구의 방법과 방향이 바뀐 대표적

인 역사 연구 주제이자 소재이다. 황룡사 발굴

조사 이전 역사 분야의 연구는 문헌 사료나 지

표면에 노출된 개별 유구와 유물에 근거한 대

략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었다. 하지만 황룡사 

발굴조사에서 생산된 각종 기록물과 고고학적 

증거, 과학적 증거는 문헌사료에 기록된 내용

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줌으로써, 역사 연구에

서 실증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해주었다. 즉, 황

룡사와 같이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의 경

우 지속적인 발굴 및 조사, 연구 활동이 수행되

면서 해당 기록물의 비교분석을 통해 과거 연

구의 오류가 발견되고 연구의 흐름이 바뀌었다

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황룡사와 같은 중요한 

문화재와 관련된 기록물은 총체적으로 살펴보

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록물 탐색 도구도 필요하다. 온톨로지는 데

이터를 구조화하는 방식을 통해 기록물의 내용

과 관계를 체계화할 수 있으므로, 황룡사와 관

련된 유물, 활동, 인물 등 황룡사 기록물을 이해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들 간 관계까

지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도구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역사 기록물의 한 주제인 황룡사 기록

물을 대상으로 온톨로지 설계연구를 수행하여 

황룡사 기록물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2.1 문화재 기록물 관련 연구

문화재 기록물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두 가

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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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기록 생산 방식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

나는 문화재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연구이다. 

문화재 기록 방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발굴 

현장에서 매장문화재나 유적을 기록할 때, 과

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더 정확하게 기록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매장문화재 기록의 한 

방법으로 사진 스캔을 기반으로 한 3D 형상 생

성 기술 방안을 제안한 구자봉(2015)의 연구나 

발굴조사에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도면과 

단면도 작업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도

입된 3차원 지상라이다 방식의 정확성과 효율

성을 증명한 손명훈, 윤회천(2015)의 연구 모

두 문화재 관련 기록 생산방식과 관련하여 최

신기술을 도입한 사례를 연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 문화재 관련 기록을 생산하는 기술

은 다양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문화재 관련 기

록물도 기존 2차원의 도면 방식에서 3차원 기

반 형태까지 다변화되고 있다.

또 다른 문화재 관련 기록물에 관련된 주요 

연구 분야로 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연구가 있

다. 이러한 연구들은 현행 기록물 관리 체계에

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안

하는 연구들이다. 강수나, 김익한(2009)은 건

축문화재 기록물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관별로 분산된 관리체계를 언급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된 시스템으로써 기록을 관

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통일된 시스템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

는 네트워킹 체계의 구축과 건축문화재 아카이

브즈를 통한 관련 분야 기록물의 통합관리 방

안을 제시하였다. 임정빈(2011)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많은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으나 실제

로 관리되는 기록물은 발굴조사보고서에 한정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굴조사 과정에

서 생산되는 기록물에 대한 부실한 관리 현황

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임초롱, 

주상훈(2020)은 건조물 문화재 관련 기록물이 

그 속성을 바탕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록정

보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행 법 

제도에서는 일관되게 적용되는 유형 구분 기준

과 분류체계가 없고, 사업 수행 시 다양한 형태

의 기록물이 발생하며, 또 같은 대상에 대한 동

일 사업이라 할지라도 생산 목적에 따라 내용

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

을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양현우(2021)는 건축 문화재와 관련하여 다

양하고 복잡한 기록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실

제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제한된 정보를 바

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

적하며, 그 이유를 한정적인 기간에 한정된 데

이터만 취득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저자는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문

화재 BIM을 제안하였다. 저자는 문화재 BMI

에 위상정보(공공측량과 관측을 통해 구축된 

기준점), 기하정보(도면), 객체정보(3D 데이터

정보), 지식정보(다양한 연구분야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를 활용하여 BIM을 구축한다면, 문

화재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가 3

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되어 상호연계 할 수 

있고, 디지털 방식의 협업이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화재 기록물 관련 연구를 

종합하면, 문화재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의 효

율성에 중점을 둔 연구는 다수 시도된 사례가 

있고, 문화재 기록물이 문화재 관련 활동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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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써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기록물이 분

산되어 관리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

한 연구도 있다. 그러나 분산된 문화재 관련 기

록물의 서비스에 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

석하거나 개선안을 제시한 연구는 수행되고 있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기록물 온톨로지 표준 관련 연구

기록물과 관련된 온톨로지 표준은 2016년 

9월 ICA(International Council of Archives)

의 EGAD(The Expert Group on Archival 

Description)에서 발표한 ‘Record in Contexts 

(RiC) 모형으로서 RiC는 개념을 모형화한 RiC-CM

과 온톨로지 구축과 관련된 RiC-O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발표된 RiC안에는 RiC-CM만 포

함되어 있었는데 2019년 RiC-CM 버전 2.0이 발

표되면서 국내에서 2019년 RiC-CM 버전 2.0을 

소개한 전예지, 이혜원의 논문에서는 RiC-CM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전예지, 이혜원, 

2020). 첫째, 기본적으로 RiC-CM은 관계형 데

이터베이스 설계에 기본이 되는 개체-분석기법

을 토대로 하고 있다. 둘째, RiC-CM은 디지털 

자원 생산과 관리에 맞는 스키마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의미기반의 온톨로지 모델링이 가능

한 개체, 속성,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

에서는 RiC-CM 버전 1.0과 2.0을 비교하면서 

개체에 관련된 특징으로 RiC-CM 버전 2.0의 핵

심 개체인 Record Resource 개체는 ISAD(S)

의 중심요소인 기록물과 연결되며 Agent 개체는 

ISAAR의 행위자, Activity 개체는 ISDF의 기

능과 각각 연결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RiC-CM 

버전 2.0에서 추가된 개체는 Instantiation 개체

인데 이 개체는 기록이 전자형태로 생성되거나 

디지털화된 후 기록환경을 반영한 특징이 있다

고 하였다. 

2019년 RiC-CM 버전 2.0과 함께 발표된 

RiC-O는 기록관리 영역을 대상으로 개발된 일

반적인 도메인 온톨로지이다. RiC-O를 소개한 

국내 논문에서는(정회명, 이성숙, 2021) RiC-O

의 개발 목적을 RiC-CM을 기반으로 문화유산

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라고 설명하였다. 기존 아이템 중심의 기록검

색체계는 태그나 검색도구에 의존하는 방식으

로 기록을 설명할 수 있는 맥락이 누락되어 있

어 기록을 활용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기록

의 맥락에 따라 기록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의 맥락을 기

술하는데 있어 RiC-O에서 제안하는 온톨로지 

체계는 기록의 의미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기록을 구조적으로 접근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

다고 분석하였으며 국가기록원의 메르스 관련 

기록물로 온톨로지 사례를 구축하여 제시하였

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RiC-CM과 RiC-O를 

중심으로 기록물의 맥락정보를 개선하는 안을 

제시한 박선희(2019)의 연구에서는 메타데이

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문서 위주 

기록관리에서 개념 위주의 기록관리 메타데이

터를 기만으로 하는 기록관리가 필요하다고 설

명하며 맥락정보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념모델

로서 RiC-CM와 RiC-O를 분석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RiC 표준의 한계점으로 타 표준과의 

단절성과 Class 설정한계로 인한 데이터 통합

의 문제, 분류체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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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역사 및 문화재 관련 온톨로지 정보

서비스 연구

온톨로지를 이용한 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연

구는 정보검색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목적

으로 수행되고 있다. 역사 기록물은 생산되는 

과정도 다양할 뿐 아니라 기록물의 형태도 다

양하기 때문에 서비스되는 기록의 범위를 종합

적으로 살펴보고 관련되는 대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역사 기록

물은 온톨로지와 같이 각 기록물의 관계를 체

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대상

이다. 

역사정보의 검색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로서 나방현과 권창희(2010)의 연구는 역

사정보가 사실, 현상, 사건 등에 대한 정보와 사

람, 유물, 시간과 공간 등 다양한 개체들이 혼합

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온톨로지 기반 역

사정보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사람, 

시간, 공간, 주제로 온톨로지를 구성하여 베이

스 온톨로지를 구축한 다음, 다시 이 요소들을 

결합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온톨

로지를 설계하였다. 역사정보 중 인물에 중점

을 두어 역사적 인물 검색을 개선하고자 한 정

도헌 외(2012)의 연구는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인물과 연계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인물

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다양화하였고, 시맨틱웹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이용자에게 검색의 

편의성과 정확도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인물의 사회적 

관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물 검색에서 인명 

특성상 발생하는 동명이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인물에 대한 시소러스

나 외부 정보와의 연계가 다양해지게 되어 역

사 인물에 대한 확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문화재 검색에 관한 연구들이 공통으로 지적

하고 있는 현행 문화재 검색시스템의 문제점은 

검색 시 주로 사용되는 키워드 검색에 대한 한

계이다. 키워드 검색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표

현해 주지 못하므로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언어적으로는 동의어나 동음

어를 구분하지 못하여 검색 결과에 혼란을 초

래할 수도 있다. 또한 이미지나 멀티미디어 자

료 등과 같은 비정형 자료의 검색은 이를 표현

할 언어적 방법이 없으므로 검색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

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재 검색과 관련된 

연구들은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한 검색시스템

을 제안하고 있다. 

이진중(2003)은 원광대학교 박물관 소장품

을 대상으로 유물에 대한 지식 기반 모델링을 

실시하고, 온톨로지 제작 도구인 Protege 2000

을 이용하여 검색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유물을 검색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 

되는 질문의 유형을 분석하여 클래스 사이의 

관계와 필요 요소 등을 정의한 뒤, 상위 요소 

클래스를 ① 지정 구분, ② 출토지, ③ 문양 장

식, ④ 재질, ⑤ 소장 구분, ⑥ 국가, ⑦ 용도 

등의 7가지로 설정하여 배열하였다. 이후 클래

스 슬롯과 속성을 결정하고 슬롯의 패싯을 지

정한 뒤 인스턴트를 생성하여, 원광대학교 박

물관의 유물을 토대로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있

다. 천현재, 백승재, 이홍철(2005)의 연구는 기

존 연구가 온톨로지 구축에서 속성 질의를 복잡

하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속성정보에 대한 명확

한 지식이 없는 사용자는 정확한 검색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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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 어렵고, 검색 결과가 대형화된다는 문제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내 

문화유산을 ① 시대, ② 문화유산 유형, ③ 행

정 지역, ④ 지정 명칭의 4가지 클래스로 분류

하여 모델링하였다. 

이기정과 황보택근(2006)은 유형문화유산

이 기관마다 다른 형태로 수집․관리되고 있

고, 문화유산 관련 기관들의 데이터를 모두 통

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

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각 기관의 유형문

화유산 데이터와 유형문화유산 온톨로지 간의 

매칭을 바탕으로 분산된 유형문화유산의 통합

검색 방안을 제안하였다. 

3. 황룡사 관련 기록물 수집 및 
분석 

3.1 기록물 데이터 수집

문화재 기록물에는 문화재의 조사․보호․

관리 등 문화재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이 포

함되어 있다. 2020년 6월 30일에 문화재청에서 

발표한 매장문화재 업무 편람을 살펴보면, ｢매

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을 근거로 

문화재 조사에서 출토유물의 이관에 이르는 활

동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림 1> 매장문화재 조사 업무 흐름도를 통해 이

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매장문화재 조사 업무 흐름도(문

화재청, 2020)를 살펴보면, 문화유적지의 시․

발굴조사는 사업시행자가 문화재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이것이 승인되면 문화재청이 지자체

에 이 사실을 통보한 후, 발굴조사 기관에 의해 

조사가 시행된다. 이후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출토유물에 대한 공고 및 국가 귀속 절차가 이

루어진다. 이때 유물 공고는 해당 유적지가 위

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귀속 조치는 

문화재청이 관여하게 된다.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청과 위임기관은 문화재청장의 지정으로 

이뤄지며, 관리청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산하 국

립박물관, 위임기관은 소속기관 및 지자체이다

(문화재청, 2020). 출토유물이 국가귀속 문화

재로서 박물관에 이관되면,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해 교육 및 

연구를 위해 대여․열람․전시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를 참고하여 황룡사 관련 기록

물 수집 대상 기관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문화재 발굴과 관리 전반을 주관하고 있는 문

화재청과 발굴기관으로서 황룡사 발굴조사에 

참여한 국립문화재연구원과 국립경주문화재연

구소, 황룡사 출토유물을 이관받아 관리하는 국

립경주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황룡사가 위

치한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경주시청 등 

6개 기관이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3개 기관을 추

가로 선정하였다. 추가된 첫 번째 기관은 국가

기록원으로, 이 기관은 황룡사와 관련된 과거의 

기록물, 예를 들면 1963년의 황룡사 사적 지정

이나 1970년대에 시행된 발굴조사와 관련된 기

록물을 보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출토유물이 

국가귀속 문화재로 이관된 후 국립박물관에서 

전시나 교육 등의 자료로 활용될 때, 이를 지원

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대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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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매장문화재 조사 업무 흐름도

러 문화재 관련 사업이 용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조달청을 관계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황

룡사 관련 기록물 수집을 위한 9곳의 관계 기관

을 결정하였다. 

기록물 수집은 기본적으로 관계 기관의 홈페

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앞서 선별한 9개 

기관의 홈페이지에 2개의 홈페이지를 더 추가

하여 살펴보았다. 하나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자료검색을 위해 운영하는 문화유산 연구지식포

털로, 이곳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산하 기

관의 성과물인 발굴조사 보고서와 보존․정비

나 복원 관련 기록물, 금석문과 고문헌 등의 원

문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정보공개포털

이며, 여기에서는 경주시청이나 문화재청 등에

서 확인되지 않는 행정문서를 찾아볼 수 있었고,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 과정을 거쳐 기록물

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았다.

수집 대상이 되는 기록물은 앞서 선별한 9개

의 공공기관과 2개의 기록물 공개 웹서비스를 추

가하여 황룡사가 사적으로 지정된 1963년의 기

록과 본격적인 황룡사 발굴조사가 시작한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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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1개 공공기관 및 웹서

비스에서 수집, 제공하고 있는 황룡사와 관련

되는 기록물을 수집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발굴조사 당시 현장에서 생산된 기록물과 

이후 발굴기관에서 그 성과물로 간행한 보고서

나 연구서와 같은 출판물, 보존․관리 및 관련 

사업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행위를 반영하는 

문서류, 또 황룡사를 주제로 제공된 서비스 프

로그램 등이 이에 포함되었으며, <표 1> 기관별 

수집 기록물에서 나타나듯이 총 223,804건의 목

록이 수집되었다. 

3.2 온톨로지 설계를 위한 기록물 데이터 

분석

3.2.1 황룡사 관련 기록물의 형태별 분석

황룡사 관련 기록물은 발굴조사 당시 현장에

서 생산된 기록물과 발굴조사와 이후 이를 정

리하는 과정 중 작성된 기록물,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진 연구성과물, 결과물로 발간되는 각종 

보고서, 사업과 관련되는 행정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 관

련 사업의 최종 결과물이 대부분 문서 또는 도

서의 형태로 제출되고 있으나, 그 속에는 과정 

중에 생산된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황룡사 관련 기록물을 형

태별로 구분하여 그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

보았다. 

황룡사 기록물의 형태적 분류를 위해서 이 

연구는 크게 일반문서류, 도면류, 카드류, 시청

각류, 간행물류, 웹기록물류 등 6가지로 나누었

다. 이 가운데 일반문서류는 공문과 같은 행정

문서, 발굴조사 시에 생산된 대장류와 야장류, 

조사일지, 출토유물목록 등으로 세분화하여 형

태적 특징을 살펴보았고, 시청각류 역시 사진

류와 필름류, 녹음․영상류로 구체적으로 유형

을 분류하였다. 또 문화재 기록물이 다양한 매

체를 활용하여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항목을 다시 단매체와 다매체로 구분하였다. 두 

개 이상의 매체가 수록된 경우를 다매체로, 하

나의 매체만을 사용한 경우를 단매체에 포함하

여 구분했다.

기관명 및 웹사이트명 수집 기록물(건) 특징

문화재청 517 행정사무

국립문화재연구원 27
발굴기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88,204

국립중앙박물관 82
소장품 관리, 프로그램 제공

국립경주박물관 31,313

경주시청 961 행정 운영, 사무

국가기록원 662 기록물 보관, 관리

문화체육관광부 123 행정 사무

조달청(나라장터) 76 입찰, 계약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125
원문제공, 정보공개

정보공개포털 1,714

<표 1> 기관별 수집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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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서류의 단매체로 작성된 사례는 문서

와 황룡사 등록유물목록 두 종류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7,812건이고 다

매체로 제작된 문서류는 각종 행사나 학술대회,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거나 소개하는 기록

물들이며 대장과 야장, 조사일지, 출토유물목록

도 다매체로 분류한 결과 58,069건으로 조사되

어 총 65,881건이 수집, 분석되었다. 대장과 출

토유물목록은 생산 기관과 작성 방법에서 약간

씩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출토된 문화재의 

목록을 작성한 기록물이며, 야장과 조사일지는 

발굴 현장에서 그날의 조사 상황을 수기로 작성

한 기록물이다. 이 기록물들은 모두 출토유물의 

사진이나 출토 위치를 나타내는 스케치, 도면 

등을 포함하고 있어 황룡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록자료이다. 도면류는 1976년에서 1983년 사

이에 시행된 발굴조사 때 생산된 것으로 주로 

트렌치와 유구 평․단면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총 2,921건이 확인되었다. 카드류는 황룡사 출

토유물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록물

로 단매체로는 유물분류카드와 유물카드, 다매

체로는 유물조사카드, 유물처리 기록카드, 발굴

조사 기록카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물의 발

굴부터 보존처리, 이관 및 그 이후까지의 과정

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황룡사 관련 기록물

의 카드류의 총건수는 26,510건이다.

황룡사 관련 시청각 기록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진․필름류로,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유리건

판 35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1976년에서 1983년

까지 시행된 발굴조사 때 생성된 기록물이다. 

흑백, 칼라사진, 슬라이드 필름 등 다양한 매체

를 사용하였고 국립경주문화재 연구소에 대부

분 소장되어 있으며 120,281건이 해당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영상으로 제작된 기록

물이 6건 확인되는데, 국가기록원에서 소장 중

이며 문화공보부 제작 뉴스 영상이다.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등 황룡사 관련 활동의 

최종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간행물류는 총 227

건으로 문화재연구소 두 곳과 문화재청, 두 곳

의 국립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문화

재연구소의 결과물은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이라는 개별 페이지에서 원문이 제공되고 있다. 

간행물류는 발굴조사 결과보고서, 자료집, 연구

서,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과 기관 정기간행물, 

도록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황룡사 기록물 중 웹기록물류는 

총 7,899건으로 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 관련 페

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박물관의 경우 소

장품 검색 후 결과물로 확인되는 사례의 비중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전시나 교육프로그램 관련 

기록물이었다. 그리고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에서도 관련 웹기록물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학

술적인 성격이 강한 자료로 수리나 발굴에 대한 

연표, 금석문 등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이처럼 황룡사 관련 기록물은 다양한 종류의 

매체를 활용하여 생산되었고, 발굴조사 현장에

서 기록된 1차 기록물의 수가 전체 기록물 가운

데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었다. 황룡사 기록물

의 형태별 분류를 <그림 2>를 통해 살펴보면, 전

체 가운데 시청각 기록물의 양이 가장 많고 다음

으로 대장, 야장, 일지 등과 같은 수기로 작성된 

문서류, 출토유물에 대한 기록이 담긴 카드류 순

이다. 이와 같은 시청각 기록물은 발굴조사 당시 

현장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수

단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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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황룡사 관련 기록물의 형태별 분류 그래프

3.2.2 황룡사 관련 기록물의 업무 활동별 

분류

황룡사 관련 기록물은 발굴조사 현장에서 생

산된 기록물 외에 문화유산의 발굴․보존 및 

복원, 활용 등 문화유산 사업과 관련된 기록물

도 존재하고 있다. 이 기록물들은 사업의 성격

에 맞추어 행정적 절차를 거치며 생산되었다. 

이에 사업 유형에 따른 업무 활동을 기준으로 

각 활동에 해당되는 황룡사 관련 기록물을 조

사하여 살펴보았다. 사업유형의 도출은 2019년

에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유산 기록자원 

DB구축 문화재 기록물의 관리․활용체계 개선

방안 연구󰡕(문화재청, 2019)와 국가기록원의 

기술 분류의 기록물계열 부분을 참고하였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문화재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기록물의 유형은 제도, 계획, 발굴, 조

사, 수리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제

도는 문화재 보존․관리 등을 위한 행정적 조

치, 계획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사전 조

치, 발굴은 새로운 문화재의 발견 행위를 의미

하며, 조사와 수리는 문화재 보존․관리 등을 

위한 점검이나 물리적 조치를 뜻한다고 한다. 

문화재 기록물의 이러한 분류에 따라 이 연

구는 제도, 계획, 발굴, 보존․정비, 활용, 복원 

등 6종의 항목을 도출하였다. 제도, 계획, 발굴 

항목은 앞선 자료의 유형을 따랐으나, 조사와 

수리 항목은 보존․정비와 복원으로 항목 명칭

을 바꾸었고, 기존에 없던 활용 항목을 추가하

였다. 왜냐하면, 문화재 조사나 수리의 목적은 

문화재 보존․정비 사업과 깊은 관련이 있고, 

또 복원 사업에 선행하는 조치로써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항목을 각각 보존․

정비와 복원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활용은 과거

에 비해 문화재의 서비스 측면이 중시되어 전시

나 교육, 관련 행사 등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

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이와 관련된 기록물

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기록물이라 할 수 있

으므로 하나의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제도에 해당하는 기록물의 종류로는 문화재 

현상 변경, 예산, 평가․감사, 문화재위원회 회

의록 등의 항목이 있다. 이 기록물들은 황룡사

와 관련된 사업 전후로 필요한 행정조치나 절

차에 관련된 기록물이다. 계획은 황룡사와 관

련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조치로써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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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행위가 기록된 기록물을, 발굴은 황룡사의 

유적이나 유물, 유구 등을 발견하기 위한 행위

와 관련된 기록물을 발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황룡사 출토유물이나 기록물 등을 토대

로 전시, 교육, 학술연구 등의 활동이 포함된 기

록물을 활용 항목으로 구분했으며, 보존․정비

에는 황룡사를 관리하기 위한 물리적 조치에 

대한 행위가 담긴 기록된 기록물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복원 항목은 2005년부터 황룡사 복

원과 관련된 사업이 현재 시행 중이므로 이와 

관련된 기록물을 복원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제도 항목에 포함된 문화재 현상 변경은 ｢문

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하면 원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가 

기본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문화재를 수리․

정비․복구․보존해야 할 경우 문화재에 행하

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문화재 구역조

정과 명칭 변경, 공사승인, 현상변경 허가 등과 

관련된 행정 기록물이 이에 해당한다. 예산 관

련 기록물은 크게 재정계획과 운영 및 사용 내

역에 대한 사안, 발굴 등 현장 지원 내역과 계

약․입찰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었고 

평가․감사 항목은 문화유산 사업의 과정과 결

과물에 대한 기록물이다. 

문화재 관련 사업 중 계획에 해당되는 것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행위 이전에 이를 

계획하는 사전 조치로 대민 행정예고나 법령정

보, 현장 공사 관련 계획이나 업무계획, 사업 이

전에 관련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인 기초조사나 

현황조사 용역연구 등이 포함한다. 

발굴에 대한 기록물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발

굴조사 이전에 시행되는 시굴조사와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착수되어 진행되면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와 현장 지도위원회 실시, 이후 유구 정

리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기

록물의 생산연도를 살펴보면 1976년에서 1983

년 사이에 진행된 발굴조사 건이 대부분을 차지

한다. 이 외에도 대상지조정 및 기간 연장과 관

련된 기록물도 상당수 확인된다. 이는 1976년 

실시된 발굴조사가 당초에 3년으로 계획되었지

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예상보다 유적지의 규모

가 크고 많은 건물지가 존재함에 따라 조사 기

간과 구역을 연장하게 되어 발굴기간이 길어지

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기록이다. 이 밖에도 

발굴과정에서는 황룡사와 관련된 유물과 유물

에 대한 기록물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발굴은 황룡사 관련 기록물을 활동별로 구분해

봤을 때 대부분의 기록물이 적용되는 분류이다. 

활용은 출토유물과 발굴조사 당시 생산된 기

록물을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 

교육, 학술연구나 행사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물이 포함된 항목이며, 보존․정비 항목에 

해당하는 기록물 중 정비는 착공, 설계, 준공, 지

침, 인력관리, 지도위원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이다. 마지막 항목인 복원은 2007년부터 진행 

중인 황룡사 복원․정비 사업에 대한 기록물이

며 2007년에서 2012년까지 황룡사 복원에 대한 

기초․기반․복원고증에 대한 사업과 관련 연

구가 이루어지면서 생산된 기록물과 2012년 7

월부터 22년 현재까지 7차에 걸친 복원심화연

구가 지속되면서 그와 관련된 업무협약, 현황조

사나 기초조사, 관련 연구 결과물 등이 이 항목

에 포함되어 있다. 황룡사 관련 기록물의 활동

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는 항목은 발굴로, <표 2> 황룡사 관련 기록물 

활동별 분류를 보면 발굴기록물이 214,387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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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사 관련 기록물 활동별 구분 기록물 건수

제도 684

계획 193

발굴 214,387

활용 8,292

보존․정비 179

복원 69

총계 223,804

<표 2> 황룡사 관련 기록물 활동별 분류 

로 황룡사 관련 기록물의 95%에 이르는 상당한 

수치를 보여준다. 이 수치를 통해, 업무 기능의 

관점에서 발굴이라는 요소는 황룡사 관련 기록

물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요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황룡

사 관련 기록물 온톨로지 설계를 위하여 클래스

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발굴에 가장 중점을 두어 

세분화하여 클래스를 도출하였다. 

3.3 온톨로지 설계를 위한 기록물 메타

데이터 분석

이 연구에서는 황룡사 관련 기록물 온톨로지 

설계를 위한 클래스와 속성을 도출하고자 수집

된 황룡사 관련 기록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

고, 공통되는 속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2

만 4천여 건에 이르는 황룡사 관련 기록물을 인

쇄기록물과 전자기록물로 구분하고, 각 생산 방

식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형태별로 구분하여 메

타데이터를 살펴보았다. 인쇄기록물 경우 각 기

록물 세부 유형별로 처리되고 있는 메타데이터

의 종수를 총합하면 <표 3> 황룡사 관련 인쇄기

록물의 메타데이터와 같이 110종에 이르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황룡사 기록물 중 전자기록물은 최근 생산되

고 있는 전자문서류와 1970년대 발굴조사 당시 

비전자 도면의 형태로 생산되었으나, 최근 전

자화가 완료된 도면류, 유물 목록류, 그리고 카

드류 가운데 유일하게 전자문서인 국립경주박

물관에서 생산한 유물조사카드가 있다. 이 외

에도 간행물류, 사진․필름류와 녹음․영상류, 

웹기록물류이 전자기록물에 해당한다. 메타데

이터를 조사한 결과 전자기록물 경우 각 기록

물 세부 유형별로 처리되고 있는 메타데이터의 

종수는 <표 4> 황룡사 관련 전자기록물의 메타

데이터와 같다. 각 기관의 메타데이터 가운데 

중복되는 속성을 제외한 메타데이터의 수를 확

인해보면, 비전자기록물의 메타데이터가 110

종, 전자기록물이 110종으로 모두 220종이다. 

조사된 황룡사 관련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공통 

속성은 온톨로지 설계에 필요한 클래스와 속성

으로 적용하였다. 

4. 황룡사 관련 기록물 온톨로지 
설계 

4.1 황룡사 관련 기록물 클래스

황룡사 관련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항목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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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 유형 메타데이터의 예　 　종수 

문서

철제목, 관리기관, 생산기관, 보존기간, 기록물 유형, 문서번호, 페이지 정보, 

유형, 표현형태, 기록물건등록번호, 전자/비전자여부, 생산등록일, 시행일

자, 서고정보와 공개구분 등

15종

대장류

유물번호, 명칭, 수량, 국적/시대, 출토지, 입수처, 입수일자, 크기, 특징, 

사진, 재질, 입수연유, 레이블번호, 생성년도, 보존기간, 제목, 위치, 처리

과 등

18종

야장과 조사일지
작성일, 날씨, 유구 조사 내용, 출토유물, 출토일시, 출토 위치, 스케치, 

사진, 사업명, 투입 인원, 제토량, 진도 등
12종

도면류
연번, 렉, 철 제목, 관리기관, 생산기관, 생산연도, 관리번호, 보존기간, 기록

물 유형, 문서번호, 페이지 정보, 유형, 표현 형태, 등 
26종

카드류
출토유물명칭, 카드 기록자, 조사위치, 유적명, 유물명, 출토위치, 출토지점 

번호, 출토일자 등 
24종

사진 필름류
철제목, 관리기관, 생산기관, 보존기간, 기록물유형, 매체유형, 촬영장소, 

유형, 표현형태 등 
15종 

<표 3> 황룡사 관련 인쇄기록물의 메타데이터

　기록물 유형 메타데이터의 예　 　종수 

문서
제목, 기관명, 담당부서명, 담당자명, 생산일자, 문서번호, 보존기간, 단위업

무, 공개여부, 분류체계, 본문파일, 첨부파일 등
22종

도면류
제목, 촬영일자, 파일유형, 파일포맷, 출처, 파일사이즈, 해상도, 재생시간, 

저작권자 등
9종

유물 목록류 연번,유물번호,소장구분,명칭,주수량,실수량, 출토지, 출토지 위치 등 17종

유물조사카드류

물번호, 명칭(한자/국문/영문), 수량, 출토지, 문화재 지정, 재질, 시대․연

대, 작자․제작, 입수연유, 보존처리, 격납일자, 격납처, 크기, 소요공간, 

특징, 상세설명, 참고자료, 원판번호 등

18종

간행물류 표제, 저자사항,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등 18종

사진․필름류와 녹음․영상류 철제목, 관리기관, 생산기관, 보존기간, 기록물db명, 표현형태 등 15종

웹기록물류 기관명, 기록식별자, 제목, 키워드, 접근 범위 등 11종 

<표 4> 황룡사 관련 전자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사하여 공통된 속성을 분석하였고 공통된 속성

를 분류하여 황룡사 관련 기록물의 상위 클래

스를 <표 5> 황룡사 관련 기록물의 상위 클래스

와 같이 도출하였다. 도출된 최상위 클래스는 

유물, 활동, 인물, 기관, 발굴지, 기록물, 출판물, 

프로그램 등 총 8개 클래스이다.

유물 클래스는 1976년에서 1983년까지 실시

된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과 이후 2014년, 

2019년과 2021년에 매장문화재 관련 행정문서

에 기록된 출토유물을 포함한 47,983건을 대상

으로 클래스가 정의된 것이다. 활동 클래스는 

황룡사의 발굴, 보존, 활용, 복원 등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대상으로 정의된 클래스이다. 

기록물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13종의 개별속성

을 결정하였고, 생산자와 관련하여 3종의 하위

속성, 보존과 관계된 3종의 하위속성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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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적용된 기록물 유형 클래스 도출에 적용된 메타데이터 

유물

대장류 유물번호, 명칭, 유물규격

야장류 출토유물

조사일지 출토유물

목록류 유물 명칭, 수량, 유물번호

카드류 출토유물명칭, 유물명, 유물번호

활동

문서류 단위업무, 분류

조사일지 사업명

간행물류 보존처리, 도면편집, 유물정리

인물

문서류 생산자, 담당자

조사일지 투입 인원

도면류 설계자, 저작권자

카드류 카드기록자

간행물류
저자사항, 총괄, 원고작성

보존처리(자), 도면편집(자), 유물정리(자)

기관

문서류 기관명, 관리기관, 생산기관

대장류 발굴기관, 입수처

목록류 소장구분

도면류 관리기관, 생산기관

시청각류 관리기관, 생산기관

간행물류 발행기관, 발행처

웹기록물류 기관명

발굴지

대장류 출토지

야장류 출토위치, 유구 조사내용

목록류 출토지, 출토위치 번호

카드류 출토위치, 출토지점번호, 조사위치

기록물

문서류 기록물유형, 유형, 표현형태, 전자/비전자여부

도면류 기록물유형, 파일포맷, 전자/비전자여부

시청각류 기록물유형, 매체유형, 표현형태

웹기록물류 기록물형태

출판물 간행물류
발행처, 발행일, ISBN/ISSN, 발간등록번호

총서사항, 주기사항, 표준번호/부호

프로그램 문서류 단위업무에서 나타난 프로그램 업무

<표 5> 황룡사 관련 기록물의 상위 클래스 

였다. 유물클래스의 속성 사례는 <표 6> 유물 클

래스 사례 - 황룡사 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와 

같다. 

인물 클래스는 황룡사 발굴조사에 참여한 인

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약 2,000일에 해당하는 

발굴조사 동안 77,912명이 발굴조사에 참여하

였지만, 모든 참가 인원을 알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조사 기간에 책임자급으로 참여하여 발굴

보고서에 이름이 남겨진 인물로 한정 짓고 해

당 클래스를 정의했다.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인물은 조사단장, 분야별 지도위원, 유구 조사 

책임자, 유물정리, 실측 및 도면작성, 유물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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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속성

코드

기호
R

지정

종목 보물 제1970호

지정일 2015년 4월 22일

BT 황룡사 출토유물 지정사유 *

NT 복장유물, 사리함기 국적/시대
한국/통일신라/ 

경문왕12년(872)

RT 종교, 불교, 특별전시 재질 금속>금동

범주 황룡사 출토유물 크기
높이 22.5cm, 

전체 너비 94.0cm

정의 * 수량 1건 1점

분류
종교, 신앙>불교>장엄>

사리구, 유물>불교공예
유물설명

경문왕 11년 왕명에 의해 성전사원인 

황룡사 구층목탑을 중수하면서 기록

한 실물자료

명칭 황룡사 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
출토

위치

행정구역명 경상북도 경주시

주소 경북 경주시 구황동341

이명칭
慶州 皇龍寺 九層木塔 金銅刹柱本記, 

皇龍寺 9層木塔 刹柱本紀

출토건물지 목탑지

출토 위치 번호 -

출토

년월일
-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번호
신수 2323

소장품

번호
신수 2323

관련 

기록물

유물목록(국립중앙박물관)

 행정기록물4건(문화체육관광부)
용도 사리장엄구

이미지 링크

https://www.museum.go.kr/site/

main/relic/recommend/view?relic

RecommendId=604955

<표 6> 유물 클래스 사례 - 황룡사 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 

처리, 행정지원 분야의 인물이다. 

기관클래스는 황룡사 관련 기록물을 보유하

고 있는 9개 기관에 대한 클래스로, 각 기관의 

기본적인 정보와 더불어 해당 기관의 성과물을 

함께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발굴지 클래스는 황룡사 사역 내 건물지를 기

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황룡사는 전체 면

적 390,418㎡ 이르는 대규모의 사찰로 건물지

별로 발굴조사가 시행되어 발굴지별로 출토유

물과 유구가 정리되어 있다. 

기록물 클래스는 이 연구가 수집한 22만 4천

여 건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해당 클래스를 정

의하였다. 황룡사 관련 기록물은 행정문서를 비

롯하여 발굴조사 당시 수기로 작성된 대장과 야

장, 일지, 도면, 사진․필름, 각종 카드류 등 다

양한 형태로 기록물이 존재하고 있다. 출판물 

클래스는 관련 발굴조사보고서나 결과보고서, 

연구서, 자료집, 도록 등 기관에서 발간한 출판

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한 클래스이다. 현

재 국립문화재연구원은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

인 문화유산 연구지식 포털에 해당 연구원과 

산하 지방연구소에서 조사 결과물로 발간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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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물의 원문을 PDF형태의 파일로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황룡사 관련 출판물은 

이외에 박물관과 문화재청에서도 적지 않은 수

가 확인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함께 검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그리고 검색 방법의 측

면에서 현재 문화유산 연구지식 포털에서 키워

드 혹은 연구분야 별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

게 한 방식과 달리 출판물의 성격에 따라 분류

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클래스는 황룡사 관련 기록물과 출

토유물 등을 대중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 강연, 학술대회와 체험 및 문화행사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클래스의 경우 프

로그램 유형이 전시, 교육, 강연, 체험, 문화행

사, 학술대회로 나누어지는데,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과 구성요소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하

위클래스로 구분하여 다시 정의하였다. 

4.2 황룡사 관련 기록물 클래스별 온톨

로지 그래프 

4.2.1 유물 클래스 온톨로지 그래프

유물 클래스의 그래프는 <그림 3> 유물 클래

스 온톨로지와 같이 7개의 하위속성과 개별속

성 15종으로 시각화하였다. 유물 클래스는 황

룡사에서 출토된 유물의 종류가 다양한 까닭에 

유물별 특성을 반영한 하위클래스를 별도로 구

성하였다. 하위클래스는 유물의 외형적 특징을 

기준으로 불상류, 와전류, 용기류, 장신구류, 장

식구류, 생활용품류, 기타류의 7가지이다. 출토

유물 클래스는 공통속성 외에 개별속성으로 명

칭, 이명칭 지정, 국적/시대. 재질, 크기, 수량, 

유물설명, 출토 위치, 출토연월일, 소장처, 소장

품번호, 관련 기록물, 용도 등 15종의 속성을 가

진다. 여기에 하위속성으로 지정과 관련된 3종, 

수량과 관련된 3종, 출토 위치 관련 4종, 관련 기

록물에 대한 하위속성 2종을 추가로 갖도록 설

계하여, 유물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하도

록 하였다. 유물 클래스는 유물의 종류를 기능에 

따라 6가지로 나누어 하위클래스에 포함하였고, 

상위클래스와의 관계 설계는 ~는 유물의 유형

이다, ~는 유물이다, ~는 유물에 속한다./포함

된다, 종류이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4.2.2 활동 클래스 온톨로지 그래프

활동 클래스는 3종의 하위클래스와 13종의 

개별속성을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활동 클래스

는 RiC-CM의 event 클래스에 대응하는 것으

로 event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인 activity 클

래스에 해당한다(<그림 4> 참조).

활동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의 구성은 기록물

의 유형에서 계획단계-진행단계-결과단계로 

나누어 기록물의 유형을 분석한 체계를 적용하

였다. 활동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는 계획, 진행, 

결과의 3종으로 구분되며, 이 하위클래스는 그 

아래 다시 각 단계에 맞는 하위 클래스를 또 

갖게 된다. 이것을 살펴보면 계획단계에서 12

종, 진행단계에서 11종, 결과단계에서 7종의 

하위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다. 3종의 하위 클

래스는 계획, 진행, 결과로, 황룡사 관련 사업

의 진행단계에 따라 각 클래스를 구성하였다. 

3종의 하위 클래스는 기록물의 성격과 사업 추

진 과정을 고려하여, 단계마다 두 개 층위로 구

성된 하위 클래스를 설계하였다. 즉 상위 활동 

클래스→하위 계획 클래스→사업계획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각각 다른 속성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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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물 클래스 온톨로지 그래프 <그림 4> 활동 클래스 온톨로지 그래프 

여하여 활동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3종의 하위 클래스와 상위 클래

스의 관계는 ~단계이다로 클래스 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4.2.3 인물 클래스 온톨로지 그래프

인물 클래스는 <그림 5> 인물 클래스 온톨로

지 그래프와 같이 개별속성 12종으로 그래프를 

표현하였다. 하위 클래스가 없어서 비교적 단

순한 구조이지만, 성명에 4종, 학력에 3종, 현 

소속기관 관련 4종, 경력 2가지의 하위속성을 

포함하여 해당 인물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발굴과 관련하여 

해당 인물이 참여한 활동과 기간, 발굴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연구성과물 등을 개별속성으로 

추가하였다. 경력의 하위속성으로 타 발굴조사 

참여 이력을 기술하도록 하여, 인물을 중심으

로 황룡사와 다른 역사 유적지와의 연관성을 고

찰해 볼 수 있게 하여 인물을 중심으로 황룡사

와 다른 역사 유적지와의 연관성을 고찰해 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인물 클래스는 RiC-CM

의 agent 클래스에 대응하는 것으로 agent 클

래스의 하위 클래스인 person, position 클래스

에 해당한다.

4.2.4 기관 클래스 온톨로지 그래프

기관 클래스는 <그림 6> 기관 클래스 온톨로

지 그래프와 같이 황룡사 기록물을 생산한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온톨로지를 설계하였다. 기관 

클래스는 RiC-CM의 agent 클래스의 하위 클

<그림 5> 인물 클래스 온톨로지 그래프 <그림 6> 기관 클래스 온톨로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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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스인 group 클래스에 해당한다. 기관 클래스

의 속성은 공통속성 외에 분야, 기관 유형, 기관

명, 위치, 연락처, 존립기간, 설치 근거, 연혁, 인

물, 출판물 등 10종의 개별속성과 기관명에서 

2종, 인물에서 2종, 출판물에서 5종의 하위속성

을 가진다. 기관마다 참여하는 사업 분야가 다

르므로 기관 유형을 명시하여 참여 분야를 알

기 쉽게 했으며, 이를 활동 클래스와 연계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 출판물 속성을 통해 

황룡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성과물을 기관별 

성격에 따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출

판물 클래스와 연계하여 살펴볼 수도 있다.

4.2.5 발굴지 클래스 온톨로지 그래프

발굴지 클래스는 <그림 7> 발굴지 클래스 온

톨로지 그래프와 같이 9개의 개별속성으로 온

톨로지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속성의 개수가 

많지 않고 하위 클래스도 없어서 클래스의 구

성이 단순하나, 발굴지 클래스의 개별속성은 

다른 클래스와의 연계성이 높아서 활용도가 높

다는 특징이 있다. 발굴지 클래스는 RiC-CM

의 place 클래스에 대응되는 것으로 이 연구에

서 제시하는 온톨로지는 황룡사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발굴지로 구체화하여 클래스를 설정하

였다. 

발굴지 클래스 분석에서는 발굴지의 속성을 

건물지 명칭, 위치, 시기, 유물, 발굴지 면적, 참

여 인력 수, 발굴보고서, 도면, 상태 기술 등 9

가지로 구성하여 해당 발굴지를 건물지별로 살

펴볼 수 있도록 하였고, 13가지 하위속성을 추

가로 구성하여 건물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색이 가능하게 구성하였다.

발굴지 클래스는 유물 클래스와 관련성이 특

히 크기 때문에, 속성 중 하나로써 유물을 규정

하여 유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발

굴지 클래스의 다른 속성인 건물지 명칭을 통

해 유물의 출토지를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 또 발굴조사 참여 인력을 건물

지별, 시기별로 볼 수 있도록 기술하여 인물 클

래스와 연관 지을 수 있도록 하였고, 도면과 발

굴보고서는 기록물 클래스와의 관계성을 고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2.6 기록물 클래스 온톨로지 그래프

기록물 클래스는 RiC-CM의 record resource

에 해당하는 클래스로서 기록물 클래스는 <그

림 8> 기록물 클래스의 온톨로지 그래프에서 나

타난 것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에서 확인

된 메타데이터의 공통된 속성을 분석하여, 5종

의 하위클래스와 14종의 개별속성으로 시각화

하였다. 이 가운데 생산자에 3종, 보존 항목에

서 3종, 기록물 형태와 관련해 5종의 하위속성

을 추가하였다. 특히 기록물 형태 속성에서는 

앞서 3장에서 분석한 황룡사 기록물의 형태별 

분류를 반영하여 문서류, 도면류, 카드류, 시청

각류, 웹기록물류의 5가지 하위클래스를 추가

하고, 기술규정을 정의함으로써 기록물의 보다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하였다. 해당 클

래스는 공통속성 외에 12종의 개별속성과 12종

의 하위속성을 가진다. 기록물 클래스의 개별속

성 가운데 기록물 형태 속성은 5종의 하위클래

스와 관련된 속성으로, 기록물의 형태에 따라 

각 클래스를 규정하였다. 하위클래스와 상위클

래스는 ~는 ~의 유형이다, 종류이다, 이다, 포

함된다, 속한다와 같이 클래스 간의 관계를 설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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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발굴지 클래스 온톨로지 그래프 <그림 8> 기록물 클래스의 온톨로지 그래프 

4.2.7 출판물 클래스 온톨로지 그래프

출판물 클래스는 <그림 9> 출판물 클래스 온

톨로지 그래프와 같이 13종의 개별속성으로 그

래프를 표현하였다. 출판물은 기록물의 한 유형

으로 기록물의 하위 클래스에서 다루어져야 한

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출판물이 중간 

과정에서 다양한 매체로 생산된 기록물을 종합

하여 작성된 결과물로써의 성격이 강하고, 사업

의 종결 시 정리 차원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이라

는 점에서 독자적인 클래스로 설계하였다. 

출판물은 도서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

로 국립중앙도서관을 참고하여 8종의 개별속성

을 선별하였고, 문화재 관련 기록물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생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매체의 종류와 수량에 관해서 기술하도록 규정

하였다.

4.2.8 프로그램 클래스 온톨로지 그래프 

프로그램 클래스는 <그림 10> 프로그램 클래

스 온톨로지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6개의 하

위 클래스와 9개의 개별속성으로 그래프를 구

현하였다. 황룡사 관련 기록물에서 프로그램의 

소재는 출토유물과 발굴조사 현장 생산기록물

이 주로 활용되며, 전시나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강연, 학술대회나 문화행사 등의 형식으로 제공

된다.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

도, 프로그램의 효율성 증대 등의 이유로 같은 

주제 아래 다른 형식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

되는 사례가 많다.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하위 클래스로 구성하였고, 온라인이

<그림 9> 출판물 클래스 온톨로지 그래프 <그림 10> 프로그램 클래스 온톨로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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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점차 증가

하고 있으므로 하위클래스의 세부 속성에 이를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하위 클래스와 상위 클래

스는 ~는 ~의 종류이다, 유형이다, ~이다, 포

함된다, 속한다 등으로 관계를 설명하였다. 

해당 클래스는 공통속성과 함께 명칭, 프로

그램 유형, 시기, 인물, 장소, 대면/비대면, 연락

처, 관련 출판물 등 8개의 개별속성을 가지며 

여기에 프로그램 유형, 시기, 인물에서 하위속

성 11종을 추가하였다.

4.3 황룡사 관련 기록물 클래스간 온톨

로지 그래프 

8개의 클래스 가운데 인물 클래스와 다른 클

래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11> 황룡

사 관련 기록물 상위클래스 간 온톨로지 그래

프과 같이 시각화될 수 있다. 

인물은 행위를 하는 주체로서 유물 클래스와

는 연구하다, 보존처리하다, 이관하다 등으로 

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인물과 프로그램과의 

관계는 기획하다, 준비하다, 전시하다, 운영하

다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인물 클래스와 발굴

지 클래스 사이의 관계 설정은 발굴하다, 조사

하다, 정비하다, 복원하다, 연구하다 등으로 표

현될 수 있다. 또 인물 클래스는 기록물 클래스

와의 관계에서는 생산하다, 관리하다, 보존하

다, 공개/비공개하다 등으로 관계가 명시되며, 

출판물클래스와는 간행하다, 제작하다, 작성하

다, 기획하다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1> 황룡사 관련 기록물 상위 클래스 간 온톨로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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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클래스와 기관 클래스의 관계는 재직하

다, 소속되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고, 활동 클래

스와의 관계는 보고하다, 계획하다, 추진하다 

등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인물 클래스와 유물, 

발굴, 프로그램, 기록물, 출판물 클래스와의 관

계가 주어가 목적어를 ~하다로 표현되는 것에 

비해, 인물 클래스와 기관, 활동 클래스는 주어

가-에/로써 ~하다의 형태로 명시되어 관계의 

구조가 다르게 설정되었다. 

기관 클래스와 유물, 발굴지, 프로그램, 기록

물 출판물 클래스도 주어가 목적어를~하다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고, 활동 클래스와는 주어

가 -로써 ~하다의 관계로 실행하다, 시행하다, 

추친하다 등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 인물, 기관 클래스는 상대 클래스와의 관계

에서 주어/주체의 위치에서 관계가 명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활동 클래스와 출판물 클래스는 출판되다, 

간행되다, 발표되다 등으로 관계를 표현할 수 

있고, 기록물 클래스와는 생산하다, 작성하다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물 클래스와는 조사

하다, 관리하다 등의 표현으로 관계가 설정되

며, 프로그램 클래스와는 기획하다, 준비하다, 

운영하다, 돕다 등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발굴

지 클래스와는 발굴하다, 조사하다, 정비하다, 

복원하다, 연구하다 등과 같이 관계가 설계되

었다. 활동 클래스와 출판물, 기록물 클래스와

의 관계는 활동의 (결과물)로써 ~하다와 같은 

구조로 설계되었고, 유물, 프로그램, 발굴지와

의 관계는 활동으로써 -을/이 ~하다/되다의 

구조를 갖는다. 

유물 클래스는 발굴지 클래스와 출토되다로 

관계가 설정되고, 프로그램 클래스와는 기획되

다, 전시되다, 교육되다, 강의되다 등으로 표현

될 수 있다. 또 기록물 클래스와는 포함되다, 관

리되다, 기록되다 등의 표현으로 설명되며, 출

판물 클래스와는 출판되다, 포함되다, 소개되다

와 같이 관계가 설명될 수 있다. 유물 클래스는 

상대 클래스와의 관계에서 유물이 -에/에서 -

되다의 관계의 구조를 갖는다.

기록물 클래스는 유물, 프로그램, 발굴지 클

래스와의 관계에서 기록하다, 작성하다, 설명하

다 등으로 관계가 나타낼 수 있으며, 출판물 클

래스와는 포함되다, 종류이다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리하면, 기록물 클래스는 유뮬, 프로그

램, 발굴지 클래스와는 기록물로써 -을 ~하다

의 구조이며, 출판물 클래스와는 ~의 (유형)으

로써 -이다라는 구조가 된다. 발굴지 클래스와 

프로그램 클래스도 이와 유사하게, 답사하다, 

탐방하다, 활용되다 등으로 관계가 규정되어 프

로그램의 (유형)으로써 (발굴지)를 ~하다의 구

조를 갖는다.

출판물 클래스는 유물, 발굴지, 프로그램, 기

록물 클래스와의 관계에서 설명하다, 포함하다, 

소개하다 등으로 규정되어, 출판물이-을 ~하

다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황룡사 관련 문화재인 황룡사 구층목탑을 주

제로 각 클래스 간의 관계를 구체화해보면 <그

림 12> 황룡사 구층목탑 중심 기록물 상위 클래

스 간 온톨로지 그래프와 같다. 유물 클래스는 

황룡사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자 보물 제1870

호인 황룡사 구층목탑 금동 찰주본기와의 관계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찰주본기의 발굴 장소

가 황룡사 구층목탑 심초 하부이기 때문에 황

룡사 구층탑과 찰주본기는 출토되다, 발견되다 

등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찰주본기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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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황룡사 구층목탑 중심 기록물 상위 클래스 간 온톨로지 그래프 

된 심초 하부의 조사는 1978년 생산된 문서인 

목탑지 심초석 저부 긴급 발굴조사를 통해 활

동 클래스와 연결되며, 황룡사 구층목탑과는 

발굴하다, 실시하다, 조사하다 등과 같은 관계

에서 설명된다. 황룡사 구층목탑의 조사단장으

로 참여한 조유전은 인물 클래스와 연관되며, 조

사하다, 보고하다, (조사 경위를) 설명하다 등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기관 클래스에는 황룡사 구층목탑과 관련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기관인 국립문화재

연구원이 있으며, 황룡사 구층목탑과는 보존하

다, 정비하다, 복원하다 등으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발굴지 클래스는 황룡사 구층목탑이 

있던 목탑지와 연계되며, 목탑지에는 황룡사 구

층목탑의 흔적이 남아있어 잔존하다, 위치하다 

등과 같은 동사로 표현할 수 있다.

2016년에는 황룡사 발굴 40주년을 맞아 학술

대회 및 사진전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프로

그램 클래스의 한 유형으로, 황룡사 구층목탑과

는 연구하다, (발굴 성과를) 보여주다 등과 같

은 관계로 나타난다. 기록물 클래스는 1980년 5

월에 생산된 황룡사지 정화공사 목탑지 A-A 

종단면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기록하다, 

수치화하다 등과 같은 동사의 관계가 성립된다. 

출판물 클래스는 황룡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권과의 관계 속에서 황룡사 구층목탑을 (보고서

에) 포함하다, (보고서에서) 소개하다 등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황룡사 관련 기록물의 온톨로지 그래프는 황

룡사 구층목탑과 각 클래스 간의 관계뿐만 아니

라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의 관계도 살펴볼 수 

있다. 한 예로 국립문화재연구원에 소속되어 재

직했던 조유전은 황룡사 발굴지 중 목탑지와 심

초하부를 발굴하여 황룡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권에서 그에 관한 내용을 썼고, 조사단장으로

서 보고서를 기획하여 발행하였다. 또 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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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40주년 학술조사 당시 근거자료로써 제공

되어 활용되었으며, 발굴조사단 단장이면서 보

고서를 작성한 조유전은 이 행사에 초대되어 참

여하였다. 그리고 국립문화재연구원은 황룡사 

발굴 40주년 학술대회와 사진전을 주최하며 운

영, 홍보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관은 황룡

사 목탑지를 발굴하고 정비하여 복원하는 사업

을 진행하고 있고, 찰주본기에 새겨진 금석문을 

해독하였으며, 손상을 보존처리하고 촬영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 결 론 

특정 문화재를 중심으로 관련된 기록물의 소

재와 범위, 유형, 활동, 관련 인물 등 역사 기록

물의 중요한 특징을 반영하여 기록물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연구는 황룡사에 관련된 기록물

을 11개 공공기관 및 웹서비스에서 수집하여 

기록물의 유형, 기록물과 관련된 활동, 메타데

이터 분석을 통해 전체 기록물의 범위와 관계

를 파악할 수 있는 온톨로지 설계를 하여 특정 

문화재 중심으로 기록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황룡사 기록물의 온톨로지 설계를 위

해, 기록물의 형태와 업무 기능으로 구분하여 

데이터의 현황 살펴보았고, 각 기관에서 적용 

중인 기록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황룡사 

관련 기록물의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클래스와 속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① 유물, 

② 활동, ③ 인물, ④ 기관, ⑤ 발굴지, ⑥ 기록

물, ⑦ 출판물, ⑧ 프로그램의 8가지의 클래스

를 정의하고, 158종의 속성과 95종의 하위속성

을 도출하여 각 클래스별로 시각화하였다. 이 연

구에서 제시한 온톨로지는 기본적으로 RiC 표준

이 문화유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어 RiC 주요 

클래스의 개념을 승계하여 Record Resource는 

기록물로 Agent는 인물, 기관, Event는 활동, 

Place는 발굴지 클래스로 주요 클래스를 설정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온톨로지

는 한 역사 유적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에서 생

산되는 기록물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기록물에 

관련된 요소 간 관계를 개념화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기 때문에 유물, 출판물, 프로그램과 같

은 역사 유적 기록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

의 클래스를 추가하여 역사 유적과 관련된 출

판물, 기록물, 역사 유적과 관련된 활동 등을 연

계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온톨로지가 갖

는 구조적인 장점은 역사 기록물과 같이 특정한 

주제가 있는 기록물의 의미 검색도구로써, 해당 

기록물의 총체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둘째, 

온톨로지의 개념 규정 방식과 추론 기능은 황룡

사 기록물과 같은 역사 기록물에서 기록물 간에 

혹은 기록물과 문화재 사이의 관계성을 구축하

여 주기 때문에, 기존 키워드 방식의 검색체계

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기록물의 범위와 개념을 

보다 정확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온톨

로지는 특정 주제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이 연구가 제시한 황룡사 관련 기

록물의 온톨로지 설계는 그에 대한 하나의 구체

적인 사례로, 앞으로 제공될 역사 기록물 검색

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역사 

기록물의 지식베이스로 확장하여 구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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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사

례를 선정하여 온톨로지에 대입을 한 것에 그침

으로써, 실제 서비스로 구축하여 온톨로지를 기

반으로 한 기록물 활용의 실용성과 효과성을 평

가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온톨로지

를 활용한 서비스 구축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황룡사 관련 기록물은 지금까지 방대한 분량

이 축적된 상태이며, 관련 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도 기록물은 계속하여 생산될 

예정이다. 황룡사 기록물의 서비스와 관련해서

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운영 중인 문화유산 연

구 지식포털에서 산하 문화재연구소가 수행한 

조사의 결과물로 황룡사 발굴조사보고서나 연

구서 등 출판물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유형의 기록물을 함께 살펴볼 수 있

는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사실상 대부분의 

황룡사 기록물은 검색과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

이다.

2016년 11월에는 발굴조사가 시행되고 있는 

황룡사지 옆에 황룡사 역사문화관이 개관하였

다. 이곳에는 황룡사 출토유물의 모형과 발굴

조사 기록물의 일부가 전시되고 있다. 황룡사 

역사문화관을 운영하는 경주시에서 제시한 황

룡사 역사문화관의 설립 취지를 살펴보면, ‘황

룡사지의 연구 및 발굴조사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하

지만 황룡사 역사문화관의 경우 공간적인 측면

에서 많은 양의 관련 기록물을 전시하기에는 

제약이 많고, 서고가 없으므로 기록물을 보유

할 공간이나 기록물을 검색․열람할 환경도 갖

추어져 있지 않다. 또 황룡사 관련 기록물이 여

러 기관에 흩어져 보관되고 있는 상황에서, 황

룡사 역사문화관에서 관련 기록물의 실물을 직

접 서비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온라인을 통한 검색과 열람 시스템 구축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현재 황룡사 역사문화관은 홈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

만 개별 홈페이지 구축과 함께 황룡사 관련 기

록물의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황

룡사 역사문화관은 황룡사 관련 기록물의 검색 

포털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황룡

사 역사문화관의 설립 취지를 실현하고 황룡사 

기록물의 통합관리와 서비스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연구에서 제안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기록물의 다양한 요소와 관계를 검색

할 수 있는 기록물 서비스를 구축․운영하여 

기록물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길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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